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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헝가리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2008년 최대 1000만톤 구입 협상 … 체코․폴란드에서 1억톤 구입예정

일본정부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8년 헝가리로부

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헝가리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을 구입함으로써 일본이 구입분 만큼의 배출가스를 감축한 것

으로 기록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게 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정부는 우선 2008년 이산화탄소 환산 최대 1000만톤을 구입키로 하고 헝가리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

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교토의정서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6% 감소해야 한다.

일본정부와 기업의 배출가스 감축 노력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1.6%(1억톤)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억톤은 현재의 거래가로 2000억엔에 달한다.

일본정부에 앞서 민간기업들도 개발도상국 등으로부터 배출권 구입 협상을 벌여온 바 있다.

헝가리도 2012년까지 6%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지만 아직 중화학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배출량이 

목표보다 최대 1억톤 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헝가리 뿐만 아니라 체코, 폴란드 등과도 배출량 구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편, 헝가리와는 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가, 체코와는 네덜란드․덴마크가 배출권 구입 협상을 벌이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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